
헵시바
    우리는 본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만든 새 이름도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
도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성도의 새 이름이 뭘
까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어떤 징조들이 나
타날 때 태어난다’고 예언들을 했습니다. 이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메시
아로 이스라엘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에 100% 일치하며 태어
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예언을 100% 
맞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
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구원받고 영원히 천
국에서 사는 생명의 빛, 즉 생명의 횃불을 받는 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생
명의 횃불만 받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나에게 버림을 받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메시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 바뀌면,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
녀가 된단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 바뀌면 ‘헵시바’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고, 내 자녀
가 받는 복을 받는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
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면, 헵시바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자녀가 받는 사랑과 은혜
를 아낌없이 기쁘게 베풀어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헵시바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컨트롤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면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
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며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주냐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 줍니다. 왕이 왕관을 쓰고 나라를 돌보는 중
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헵시바 왕관을 씌
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만 왕의 왕인 하나님
은 우리를 ‘헵시바’로 부르면서,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고, 왕
의 자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전파와
 교회봉사를 하도록 맡기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도 느끼며 살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전파와 교회봉사를 해야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서 평안하게 사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헵시바’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봉사를 
하면, 신랑이 신부를 보고 너무 기뻐서 달도 별도 따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쁄라’의 복을 줍니다. ‘쁄라의 복’이 뭐냐구요? ‘쁄라’는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
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의 모든 걸 체크하고, 때에 맞춰 관리해주고, 끝까지 책임을 지
죠? 그러므로 우리가 쁄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 된 예수님이 신부가 된 우리가 가
진 모든 것을 체크하고, 때에 맞춰 관리해주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
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살피고 돌봐 주는데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관리해
 주면 일이 꼬여서 답이 안보여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
헵시바’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면, 설령 세상이 뒤집혀도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쁄라의 복을 받는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덤비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모든 것들보다 큰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위기의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게 살고
 있나요?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혹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나요? 현재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봉사를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
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면서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살다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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